
   

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
         

 

목장 나눔지 (2024 년 1 월 21일 - 1월 27 일 주간) 

   
 

 

1부: 자녀들과 함께 (Olive Blessing) 

 

 

1. 다함께 즐겁게 찬송하기  

 

* 기쁨으로 찬양        

 45장 그의 생각  

 215장 모든 상황 속에서  

 

* 찬송가 

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 

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

 

 

2. 감사의 나눔과 축복 기도(Olive Blessing) 

*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자녀들이 지난 주에 감사했던 내용을 

나누어 봅시다.  

*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. 

목자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. 

 

 

 

 

2부: 따로 모여서 

 

3. 말씀 나누기 

“물이 쓰게 느껴질 때” (출 15:22-27) 

1)  나의 인생에 있어 ‘마라’의 쓴 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특별히 

이민 초기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?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

통하여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.   

 

2) ‘성화’의 과정에는 ‘마라’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,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. 

고전 10:10을 함께 낭독하시고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‘쓴 물’이 ‘쓴 

마음’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어떻게 차단해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. 오늘 

본문 25절을 함께 낭독하시고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

 

3) ‘마라’보다 ‘엘림’에 머물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. 하지만 

‘엘림’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경유지일 뿐입니다. 생각해보면 “‘마라’가 

‘엘림’보다 낫다”는 설교자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? 왜 그랬는지 

내가 경험한 경험 속에서 나누어 주세요.    



   
 

   
 

 4. 연합교회/목장 광고 및 생일 축하   

* 지난 주일 주보를 보면서 교회의 중요 행사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

의논할 사항을 나누어 봅시다.   

5. 삶의 나눔   

* 목원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. 지난 주에 기도 응답 받았던 일이 

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.   

*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점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. 

* 주변에 계신 나의 VIP들이 누구인지,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

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   

 

6. 합심 기도  

* 오늘 목장에서 서로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(목장 안에서 비밀을 

서로 지키며 기도합시다)  

*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 

* 개인 혹은 목장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VIP를 위해서  

* 새롭게 시작된 성경통독 일정을 모든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 

 

*** 

 

설교요약:   

“물이 쓰게 느껴질 때” (출 15:22-27)  

* 출애굽이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고, 홍해 사건이 신자의 세례를 

상징하며, 광야 생활은 신자의 성화를,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

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로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, 출애굽기는 

우리에게 칭의, 성화, 영화의 구원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

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

칭의와 성화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. 광야와 같은 성화의 길에서 

우리가 물이 쓴 연못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

무엇일까요? 

 

1. 마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곳입니다(v.22-23). 

*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종종 

쓴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. 

 

2.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(v.24-25). 

* “하나님께서는 단 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. 그러나 하나님은 쓴 

물로써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.” – 존 칼빈 

* 성화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

순종입니다 

 

3. 마라가 이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(v.27). 

* 엘림은 분명 풍성하고 좋은 곳이지만 종착지는 아닙니다. 

* 인생 속에서 우리는 엘림에서 보다 마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

됩니다. 

 

적용을 위한 질문: 

1. 본문에 따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.  현재 

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‘마라’는 어디인가요?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

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? 

2. 사람은 당연히 ‘마라’보다는 ‘엘림’에 머물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

그러나 엘림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나의 ‘엘림’이 

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. 


